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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년 6월 4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통령 발언록

주한외교단 리셉션

주한외교사절단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. 초청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

다. 오늘 날씨가 무척 더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그리 덥지 않아 매우 다

행입니다. 여러분 중에 오신분도 계시지만 이 정원은 청와대에서 가장 아

름다운 곳입니다. 또한 이곳은 신비한 기운이 있는 곳입니다. 이곳에서 여

러분이 쬐는 햇빛과 공기는 여러분의 건강에 좋은 약이 되고 행운도 가져

다 줄 것입니다. 여러분의 한국에서의 생활이 즐거우리라 생각합니다. 문

화·기후·자연 등의 다양성에 대해 높게 평가할 것입니다. 한국에는 다른 

나라에 주재하면서 볼 수 없는 또 다른 구경거리도 있었습니다. 부활은 예

수님만 하시는 건데 한국 대통령도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

습니다. 평소에도 행동에 자유가 없었습니다. 탄핵 중에는 청와대에 연금 

또는 유폐 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제가 건강과 희망을 잃지 않고 버틸 

수 있었던 것은 나의 의지도 중요했지만 녹지원의 아름다운 자연과 맑은 

공기, 환경 덕분이었습니다. 여러분들은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낸 신비

로운 공기를 나와 함께 호흡하고 있는 것입니다.

 

남에게 부담되지 않고  이웃나라에 걱정을 끼치지 않으며 세계 역사문화에 

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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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월과 5월의 청와대는 특히 녹지원의 꽃은 다양하고 화려했으며 아름다웠

습니다. 그 때는 더 아름다운 경치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여러분을 이 

자리에서 보니 더 아름답습니다. 여러분들은 민족·인종적으로 다양하고 

다양한 국가에서 오셨습니다. 여러분의 모습도 다양하고 아름답습니다. 한 

분 한 분 다양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접할 수 있어서 지난번의 자연보다 훨

씬 훌륭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여러분 모두가 서로서로 같은 

느낌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. 한국 국민들의 공통된 목표는 남에게 부담되

지 않고 손해를 주지 않고 위협되지 않는 것이 첫째입니다. 둘째는 우리 

일로 이웃나라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. 셋째는 경제, 정치, 문화

적으로 많은 성취를 이뤄서 이웃나라들과 나눠서 세계 역사문화에 기여하

는 것입니다. 어느 나라나 같은 목표 있지만 거래상 이해관계나 안보적 이

유로 얼굴 붉히고 다투는 일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러나 여러분은 항

상 웃고 남을 배려하고 협력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더

라도 여러분을 만나면 걱정이 없어집니다. 모든 게 잘 풀릴 것 같다는 희

망을 가지게 됩니다. 조금 전 여러분들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표현했는데 

평소 이웃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꾸어오고 훈련돼 있기 때문에 저

에게 주는 느낌이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졌다고 생각합니다. 살다보면 좋을 

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습니다. 부부간에도 그런데 나라 간에도 좋을 때

도, 나쁠 때도 있습니다. 여러분이 한국에 근무하고 계시는 동안 한국과의 

관계가 좋아지고 나쁜 일을 접고, 좋은 일만 더 생기기를 바랍니다. 그래

야 여러분들도 보람을 느끼게 되고, 본국에서 칭찬받는 외교관 생활이 되

기를 바랍니다. 

신문에서는 항상 위기를 말한다. 그러나 국민들이 그 위기를 다 극복했습

니다. 

한국에서 만나는 여러 나라 외교관들과 교류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국가 상

호간에 갈등 같은 것이 해소되는 일들이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. 한국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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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에, 한국을 둘러싸고 세계적 관심사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

것이므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. 지난해도 여러 어려움에 부딪혔지만 잘 

극복, 관리한데는 국민들이 노력과 세계 이웃의 도움이 있었습니다.

  

이 자리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반갑게 맞이하게 된 것은 국민들의 따뜻한 

사랑이 있었지만 여러분과 여러분의 나라를 대표하는 국민들의 성원이 있

었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. 여러분과 여러분 나라의 국민들에게 감사의 말

을 전합니다.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. 한국에서 신문을 보고 있으면 굉

장히 걱정스런 일이 많은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. 경제가 뒷걸음치고 정

치가 파탄 나고 혼란스럽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는데 지나고 보니까 

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. 우리 신문에는 위기가 아닐 때가 없었던 것 같

습니다. 국민들이 위기를 다 극복했습니다. 그 이유는 신문제목이 사실과 

달랐거나 국민들이 끊임없이 기적을 생산하는 역사 중 둘 중 하나였습니

다. 어느 쪽이던 간에 여러분들이 고국에 한국 소식을 보낼 때 신문 제목

만 보고 그대로 보내지 말고 저나 공무원, 자신만만한 국민들에게 한 번 

더 물어보고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저는 잘하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

도 있습니다. 경제적 애로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대비하는 있어서는 완벽하

게 해나갈 자신이 있습니다.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노사문제도 별 걱정이 

없습니다. 이것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.

  

조금 전 신문 얘기하니까 어떤 분의 표정을 보니 대통령이 언론하고 사이

가 안 좋다고 하더니 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구나 하고 말하시는 분도 

있고, 어떤 분은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“그렇습니다”라고 하는 

것 같습니다. 건배 제의하겠습니다.


